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갤러리, 박미나 작가와 함께 그리는 ‘빨주노초파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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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이미지를 접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색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 제공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3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색’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 대상 교육 전시 ‘빨주노초파

남보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접하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색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

하고자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색채의 형식과 내용을 실험하며 색 자체를 작업의 주제로 삼아온 박

미나 작가를 초대하여 ‘색’을 매게로 한 감상 경험을 제공하고, 색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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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는 유채색과 무채색 영역으로 나눠 구성했다. 유채색 부문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우

리 동네의 색 풍경을 벽화로 재현한 작업과 표정을 담은 이모티콘 회화를 통해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문화

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전달하는 색을 환기하도록 하는 표정 문자 그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및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형색색의 매력적인 조각으로 제시한다. 

 

 

 

 

무채색 부문에서는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빛과 어둠의 비율에 따른 회색의 단계를 살펴보며, 국내에서 유통

되는 흰색과 검은색 물감만을 이용하여 제작한 흰색과 검은색 회화를 통해 제조사나 재료에 따라 발생하는 

색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단순히 색에 대해 주목하는 것을 넘어 ‘본다는 것’에 필요한 대상과 시각, 빛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빛의 혼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착시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선 원근법을 그린 공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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